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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한인들 태극기 흔들며 만세, 106주년 3.1 절 기념식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

스톤 지역의 한인들은 3월 1일 토요일 매사추

세츠 앤도버에 위치한 북부보스톤한인감리교

회에서 106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해 순국 선

열과 3.1정신을 되새겼다. 

매사추세츠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그

리고 보스턴총영사관이 함께 주최한 3.1절 기

념식에는 약 8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보스

톤에서 만세삼창을 외치며 독립 정신의 의미를

기렸다. 

이날 기념식은 매사추세츠 한인회 양우석 사

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애국가제창,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보스톤에 거주하는 2세 학생인 이민솔

(3), 김주희(4), 임하은(5), 이슬리(5), 박건후

(9), 안예지(12) 학생 5명이 독립선언서를 낭독

해 의미를 더했다.  

김재휘 총영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했으며, 새로 부임한 곽정

열 부총영사, 지은석 영사를 소개하고 “새로

오신 영사들과 함께 동포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사는 또

“우리 2세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하니 3.1절의 의미가 더욱 각

별하다”고 말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윤광옥 회장은 기념사

에서“3.1은 아주 자랑스러 ▶▶2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총영사관 공동 주최로 개최
80여명의 한인들 참가, 김순호 노인회 이사장 만세 삼창 선창

3월 1일 앤도버에 위치한 북부보스톤한인교회에서 한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https://bostonkorea.com/news.php?code=kn&mode=view&num=39551&page=1&wr=
https://www.letterly.io/bostonkore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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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세들의 3.1절 기념식,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뉴튼에 위치한 뉴잉글랜

드한국학교가 3.1절 106주년 및 광복

80주년 기념식을 학교 강당에서 개

최했다.  

기념식에 앞서, 학생들과 교사들

은 직접 제작한 태극기와 무궁화, 한

반도 지도를 복도에 전시해 3.1절 분

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으며, 학생들

은 태극기를 들고 학교 강당에 입장

했다.

이번 3.1절 기념식은 박현아 교사

의 사회로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함

께 3.1절 노래를 제창하며 시작됐다.

남일 교장은 환영사에서 “해외에

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삼일

절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며 “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미독립

선언서 낭독하며 3.1운동의 뜨거운

외침을 되새기고, 1층 복도에 전시된

태극기와 한반도 지도 작품을 통해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마

음에 새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재휘 총영사는 학교 복도를 가

득 채운 태극기와 한반도 지도, 그리

고 태극기를 든 학생들로 가득찬 강

당을 보며 “이렇게 학생들이 태극

기를 들고 이 신호만 주면 지금 흔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학생들의 모습

이 진짜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영사는 “1919년 3월 1

일 우리 한민족은 당시 일본의 식민

지 지배에 반대하며 스스로 한국이

독립국가임을 전 세계에 선언하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 전국 방방

곡곡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바

있다”고 3.1절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총영사는 “보스톤에서도 1919

년, 1920년 활발한 독립운동이 있었

다”며 “리그 오브 프렌즈 오브 코

리아(League of Friends of Korea)

라는 단체를 결성했던 양유찬 선생

의 발자취를 찾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고급과

정 및 보조교사회 학생들이 독립선

언서를 낭독한 후, 전교생이 만세삼

창을 외치며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재휘 총영사와

새로 부임한 지은석 영사가 참석해

함께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운 날이며1세기가 지났지만 이 정

신은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살아

있다”며 “미국 이민의 역사가

120년을 맞아, 더욱 단결해선조들

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말했다. 

3.1절 기념식은 노인회 김순호

이사장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 전

원이 만세 삼창을 부르며 마무리

됐다. 한인회는 마련한 떡을 참석

자들에게 전달하며 한국의 정을

나눴다.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보스톤 한인들 태극기 흔들며 만세,
106주년 3.1 절 기념식 가져

https://bostonkorea.com/news.php?code=kn&mode=view&num=39550&page=1&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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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하지만 단호한 미셸 우 보스턴 시장, 의회 청문회서 존재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이 연방 의

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거

센 질문 공세에도 차분하고 논리적

으로 대응하며 강한 존재감을 과시

했다. 이번 청문회는 재선을 앞둔 미

셸 우 시장에게 전국적인 스포트라

이트란 날개를 제공한 격이 됐다. 

5일 열린 하원 감독 및 정부 개혁

위 원 회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

form) 청문회에  우 시장은 뉴욕의

에릭 아담스  시카고의 브랜든 존슨

덴버의 마이크 존스턴 민주당 소속

대도시 시장들과 함께 출석했다. 

우 시장의 이번 청문회 출석은 처

음으로 연방 의회에서 증언한 자리

였다. 재의 수요일(Ash Wednes-

day)를 상징하는 십자가 재를 이마

에 묻힌 그녀는 긴장하는 기색 없이

차분했으며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는 신생아를 돌보는 여유도 보였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그는 공화당 의

원들의 공세에 차분하며 날카로운

논리로 맞서며 보스톤의 정책을 적

극 방어했다. 

청문회에서 다른 시장들은 신중한

태도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우 시장은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답

변했다.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이 “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위법인가?”라고 직설적으로 묻자,

우시장은 다른 시장들처럼 돌려 대

답하지 않고 “네.”라고 답변하며

사실을 회피하지 않았다. 

이번 청문회는 공화당이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을 문

제 삼으며 민주당 소속 시장들을 불

러 조사하는 자리였다. 공화당 의원

들은 이 정책을 문제 삼으며 보스톤

을 포함한 대도시들의 연방 자금 지

원 중단을 위협했다. 또한, 보스톤이

연방 이민법을 위반했다며 조사 가

능성을 거론했다.

우 시장은 이에 대해 “보스톤을

둘러싼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도널드 트

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관리 책임을

맡았던 톰 호먼이 보스턴 경찰청장

을 모욕하고 보스톤을 지옥으로 보

내겠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하게

대응했다.

우시장은 “그가 보스톤과 경찰청

장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모욕한 것

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하

며 “보스톤 경찰청장을 향한 비난

을 용납할 수 없다. 그를 선서 증언석

에 불러 직접 묻자”고 제안했다. 

우 시장의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

의 지지를 받았다. 매사추세츠의 에

이아나 프레슬리 하원의원은 우 시

장의 차분하면서도 강경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뉴멕시코의 멜라니

스탠스버리 하원의원은 “그는 생후

7주 된 아이를 키우면서도 네 시간

동안 공화당의 공격을 견뎌냈다”며

존경을 표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우 시장을

집중 공격했다. 낸시 메이스 의원은

우시장의 과거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그를 ‘위선자’라 비난했으

나 뉴욕타임스의 반박으로 바로 사

실이 드러났다. 플로리다의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은 보스톤 시가 공

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민신분을

묻지 않는다는 우시장에 대해 불법

이민자 지원 예산을 명확하게 집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스톤시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 시장은 단호히

반박했다.“보스톤 우리 도시에 대

해 간섭하는 것에 지쳤다.”며 보스

톤시가 신용등급 최상인 트리플 A

를 받고 있다고 받아쳤다. 

위원회 의장인 켄터키의 제임스

코머(James Comer) 하원의원은 “

연방 정부가 이민자 보호 도시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강경

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우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시장들은 이에 반박했다. 모든 도시

는 오히려 도시의 범죄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우 시장은 특히 보스턴의

치안 상태를 강조하며 강한 메시지

를 남겼다.

그녀는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보스톤의 총기 폭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0년 만

에 가장 낮은 살인율을 기록했다. 이

것이 팩트다.” 답했다. 또한 이민자

들이 보스턴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

할을 했음을 언급하며, 보스턴이 ‘

민주주의의 요람이자 챔피언들의 도

시’라고 강조하고 “보스턴은 이민

자들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도시

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우 시장과

다른 민주당 시장들이 연방 이민법

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형사 조사

를 요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플

로리다의 안나 폴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 하원의원은 ‘형사

고발’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적 쇼”라고 평가했다. 뉴욕

카도로스쿨(Cardozo School of

Law)의 피터 마르코비츠 교수는 “

보스턴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정

책은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

다”라고 지적했다.

보스톤 시민들도 우 시장을 지지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종교 지도자

들은 성 바울 대성당에서 기도회를

열었고, 보스톤 시청 광장에서는 100

명이 넘는 시민들이 ‘우리 모두 이

민자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우 시장은 올해 재선 도전을 앞두

고 있으며, 정치 신예이지만 강력한

상대인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구단

주 아들 자시 크래프트(Josh Kraft)

와 경쟁하고 있다. 최근 다운타운의

상점절도 및 노숙인 마약거래 등으

로 수세에 몰려 있던 우시장은 워싱

턴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선거운동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 

우 시장 측은 이날 청문회 이후 그

의 발언을 소셜미디어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지지자들에게 후원금

을 당부하는 이메일에 그의 청문회

모두 발언을 첨부해 보냈다.   

hsb@bostonkorea.com

이민 정책 두고 연방 의회에서 정면 대응… 보스턴 적극적 변호 
재선 앞둔 미셸 우 시장에게 날개 달아준 공화당 의원들

<전체 기사 읽기>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3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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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언 헤리티지 심포지엄, 3월, 4월 온라인 무료강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이사장: 정정

욱, 회장: 김병국)가 주최하는 코리

언 헤리티지 심포지엄(Korean

Heritage Symposium)이 3월 20일부

터 4월 목요일 매주 동부시간 저녁 7

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열린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코

리언 헤리티지 심포지엄은 한국 전

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넓히기 위해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

인 (Zoom) 무료 교양 강좌이며 주보

스턴 총영사관의 후원을 받고 있다.

강의일정은 3월 20일 "한국 요리의

기반인 장과 쌀 (The Foundation of

Korean Cuisine with Jang and

Rice),  3월 27일, "판소리, 한국의 소

리 이야기 (Pansori, Korean Vocal

Storytelling", 4월 3일 :한국의 현대

미술과 화가 이쾌대 (Korean Mod-

ern Art and Lee Qowde" , 4월 10일

"한국문학과 문화 (Korean Litera-

ture and Culture)"의 순서로 진행된

다.

3월 20일 첫 강의는 한국음식의 전

통 식재료, 장류와 쌀을 주제로  라이

언 김 (Ryan Kim) 김씨 마켓 대표가

강의를 맡는다.  한국의 고유한 자연

산 식재료를 선별해 미국 고급식당

에 소개하는 이 커머스 (e-com-

merce)를 운영하는 김대표는 버클

리대, 뉴욕대 정치 대학원 출신으로

파이낸스, 정부기관 등에 통계 전문

가로 근무한 적이 있는 이색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3월 27일은 서울대학교 음대 국악

과 교수인 안나 예이츠-루 (Anna

Yates-Lu) 교수가  강의한다. 이 강

의는 판소리에 대한 역사, 음악 및 문

화적 특징과 조선시대의 삶 등을 다

룰 예정이며 단순한 무형문화 유산

을 넘어 생동감 있는 서사적 문학 작

품으로서의 판소리를 감상하며 공

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4월 3일의 한국 현대미술 강의는

진진영 뉴욕 스토니부룩대 찰스 왕

센터(Charles Wang Center)관장이

맡는다.  진관장은 최근 월북 천재작

가 이쾌대의 삶과 작품을 재조명한

책, "한국 근대 예술과 전쟁과 망명

(Art, War, Exile in Modern Korea:

Rethinking the Life and Work of

Lee Qoede)"을 출간한 바 있다. 

4월 10일에는 노요한 고려대 교수

가 한국문학과 문화를 주제로 강의

할 예정이다. 노요한 교수는 한국 고

대 문헌학으로 고려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MIT 글로벌 인문

학 이니셔티브 (Global Humanities

Initiative) 프로그램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심포지엄의 강의는 영어로 진행

되며 줌(zoom) 미팅과 페이스북 라

이브 스트리밍으로 동시 접속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스턴 한

미 예 술 협 회 (https://www.kcs-

boston.org) 웹사이트를 방문해 "등

록 (register)" 버튼을 누르면 심포지

엄 전에 줌 링크를 받을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번 주 일요일 3월 9일 서머타임 시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025년 서머타임(Day-

light saving time)이 3월 둘째주

일요일인 9일부터 시행된다. 서

머타임의 시작과 더불어 9일 새

벽 2시가 새벽 3시로 1시간 앞으

로 가게 된다. ‘Spring forward

Fall back’으로 기억하면 쉽다. 

서머타임은 비공식적이지만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일몰

이 지금보다 한 시간 늘어나 6시

30분까지 해가 지지 않게 된다. 이

에 야외활동 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1시간 정도 더 갖는

다. 

다만 아침에 한시간 일찍 일어

나야 한다. 그동안 유지해온 생체

리듬의 변화를 초래하기에 일상

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머타임에 앞서 미

리 20-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여야 비교적 적응이 빠

르다고 조언한다. 

서머타임은 1년에 두번씩 시간

을 ‘당겼다 풀었다’하며 6개월

간 쌓아왔던 신체리듬을 흔들어

놓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불법이민 단속에는 에너지를 쏟

고 있으나 없애겠다던 서머타임

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

번이 마지막 서머타임이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모든 스마트 기기는 자동으로

서머타임 해제가 적용되므로 신

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직접 바

꿔주어야 하는 벽걸이 시계, 오래

된 차량의 시계는 토요일인 3월 8

일밤에 시계 침을 한시간 앞으로

돌려 놓으면 혼동을 막을 수 있다

. 

서머타임 기간에는 보스톤을

비롯한 미동부 지역의 한국과의

시차가 현재 14시간에서 13시간

으로 1시간 줄어든다. 서울의 시

간은 미국 동부보다 13시간, 서부

보다는 16시간 빠르게 된다.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미리 잠자리에 들어 신체 리듬 조절해야 SPRING
FORWARD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39590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3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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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건

국제공항은 박찬모가 로건 공항 내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에 로건커리토에 올해의

머챈트 상을 2월 19일 수여했다. 

로건커리토는 그린 엑스프레스(Green

Express)이름으로 멕시칸식 패스트푸드

를 터미널 C와 터미널 E에서 판매하고 있

다. 이 로건커리토는 좋은 음식 품질과 푸

짐한 양으로 가성비가 좋다는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박찬모씨는 “수상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 우리도 충분히 주류사회에서

잘 할 수 있으며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다

’는 메시지를 한인들에게 전하고 싶다”

고 덧붙였다.   

bostonkorean@hotmail.com

박찬모씨 로건공항서 올해의 머첸트 상 수상

보스톤 발레 이상민, 백조의 호수로 화려한
주연 데뷔 …스타 탄생 예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보스톤발레

솔로이스트(soloist) 이상민씨가 27일  백조의

호수 개막 공연에서 남자 주인공 시그프리드

왕자역을 맡아 관객을 사로잡았다. 

보스톤발레 입단 후 처음 주역을 맡은 이상

민씨는 여 주인공을 맡은 빅토리나 캐피토노

바와 완벽한 호흡은 물론, 1막과  3막의 솔로 무

대에서 뛰어난 안무를 펼치며 관객  전체의 기

립박수를 이끌어 냈다.  

특히, 실제 왕자를 방불케 하는 준수한 외모

와 기품으로 좌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에게 그

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또한 그는 표정과 몸짓

만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탁월한 연기로 보스

톤발레의 남자 무용수 스타 탄생을 알렸다. 개

막 무대의 남자 주인공으로 선택한 니시넨 감

독의 신뢰에 대한 완벽한 보답이기도 했다. 

보스톤글로브의 발레 전문 제프리 갠츠 기

자도 “오데트 역의 빅토리나 캐피토노바와 시

그프리드 왕자역의 이상민이 주연한 이번 공

연은 왜 백조의 호수가 사실상 발레의 대명사

로 불리는지를 입증한 무대였다”며 극찬했다

. 그는  “이번이 이상민의 첫 주연 데뷔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며 감탄을 표했다. 

갠츠 기자는 또 “그는 1막이 끝날 무렵 차이

코프스키의 안단테 소스테누토의 어려운 흐름

을 훌륭하게 유지하며, 시손느에서 랑베르쎄,

다시 뚜르제테를 아라베스크  자세로 마무리

하는 과정이 마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 보

이게 만들었다. 3막에서는 높이 날아오르는 카

브리올과 양방향으로 회전하는 더블 투어를 선

보이며 탁월한 기량을 입증했다.”고 평가했

다. 

여우 주연을 맡은 빅토리나도 화려한 테크

닉과 섬세한 안무를 선보이며 완벽한 여주인

공 오데트역을 소화해냈다. 갠츠 기자는 “지

금까지 빅토리나가 공연했던 무대 중 최고였

다”고 극찬했다. 

개막 공연을 포함 두번의 공연을 마친 이상

민씨는 3월 8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다시 한번

빅토리나 캐피티노바와 함께 주연을 맡는다. 

한편, 한인 수석 무용수인 채지영씨와 한서

혜씨도 여주인공 오데트 역을 맡아 공연한다.

보스톤발레의 백조의 호수는  3월 9일 일요일

채지영씨의 주연 무대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보스턴

산악회는 오는 3월 15일(토) 뉴햄프셔에

위치한 메디슨 마운틴(Mt.Madison, 5,367

ft.)으로 제6차 정기 겨울 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에서 A조는 왕복 8.4마일 메디

슨 마운틴을 등반하며 B조는 왕복 7.4마일

의 메디슨 스프링허트를 등반한다. 이날

날씨 상태에 따라 허트에서 트레일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날씨가 좋은 경우 A조는 아

담스 마운틴도 갈 수 있다. 

산행 시간은 약 7~8시간이며, 난이도는

5단계 척도 중 4로 높은 편이다.  산행2마

일 후 눈 덮힌 아름다운 프레지덴셜 레인

지(Presidential Range)를 볼 수 있다

참가자는 크램폰(아이젠), 헤드랜턴, 스

패츠, 배낭, 등산 스틱, 방풍 재킷, 우의, 장

갑, 모자, 식수, 간편 중식을 반드시 준비해

야 하며, 등산화 착용이 필수다. 면 티셔츠

와 청바지 착용은 금지되며, 기능성 드라

이핏 의류를 권장한다.

보스턴 산악회는 "겨울 산행에는 철저

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아이젠을 꼭

지참하고, 해가 짧은 겨울철 특성을 고려

해 헤드랜턴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가능

하면 고글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행 당일 집결지는 뉴햄프셔 파크 앤

라이드(Park & Ride, RT93 Exit 2) 보스

턴 익스프레스 버스터미널(10 Raymond

Avenue, Salem, NH)이며, 오전 6시 30분

까지 집결해야 한다. 참가비(차비)는 20달

러다.

산행 신청은 3월 13일(목) 오후 6시 까지

이며, 신청 시 희망 조, 집결 장소, 차량 동

승 여부를 밝혀야 한다. 보다 상세한 정보

는  보 스 턴  산 악 회  공 식  카 페

(http://cafe.daum.net/bostonmoun-

taineer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상 상

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산행 전날

카페를 꼭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문의 사

항은 617-780-9588(들꽃향기)로 연락하면

된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산악회, 3월 15일 제6차 정기 산행

사진=보스톤발레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39563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39588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3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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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검찰이 보스

톤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 홈탭

에쿼티파트너스(Hometap Equity

Partners, 홈탭)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레아 캠벨 매사추세츠 검찰

총장은 지난달 19일 접수한 소장에

서 "홈탭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주

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이

고 약탈적인 관행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설립된 홈탭은 빚을 내지

않고 홈이쿼티를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미국내 신생

기업중의 하나로, 현재 미국 내 약

20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

나 검찰은 이 회사가 주택 담보 대

출 및 압류 방지법을 포함한 매사

추세츠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광

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위반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홈탭은 전통적인 홈에쿼티론

(Home Equity Loan)과 달리 매달

상환금을 요구하지 않고, 초기 지

급금을 투자 형식으로 전환해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최대 집값의 20%를

반환받는 구조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계약이 사실상 소비자를 불리한

조건으로 묶어두는 "역모기지 대

출의 변형"이라고 주장했다.

캠벨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

홈탭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주택 소

유자들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면서

, 이들의 소중한 주택 자산을 빼앗

고 과도한 압류 위험에 처하게 했

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매사추세츠주 서폭

고등법원에 접수됐으며, 검찰은 홈

탭의 불법적 영업 행위를 중단시키

고 피해 소비자들에게 재정적 보상

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요

청했다.

홈탭측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 "우리 제품의 신뢰성과 매사추세

츠 주택 소유자들에게 제공하는 금

융적 유연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사추

세츠 검찰과 건설적인 대화를 시도

했으나, 우리의 노력은 받아들여지

지 않았다"며 "검찰이 근거 없는 주

장에 기반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홈탭의 ‘주택 자

산 투자(Home Equity Invest-

ment)’ 상품은 일반적으로 10년

계약으로 운영된다.

검찰은 특히 "홈탭이 주택의 가

치 평가시 이를 고의적으로 낮추고

,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금액이

실제 주택 자산 가치의 절반 수준

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

다.

또한 홈탭이 소비자의 소득, 고

용 상태, 기타 자산 등을 평가하지

않은 채 빠른 현금을 제공하며, 신

용 점수가 낮거나 은퇴자 등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주택 소유

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

장했다.

홈탭은 자사의 금융 상품을 대출

이 아닌 ‘투자’로 홍보하고 있지

만, 검찰은 이를 불법적인 역모기

지 대출로 규정하며 "상품의 높은

비용과 본질적인 면모를 소비자들

에게 기만적으로 숨겼다"고 지적

했다.

현재까지 홈탭의 10년 만기 계약

이 종료된 사례는 없지만, 검찰은 "

앞으로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많은 주택 소유자가 압류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

은 이들의 영업활동이 매사추세츠

주 내 수백 명의 주택 소유자들에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고 및 피

해 보상 절차는 매사추세츠주 검찰

홈 페 이 지 (mass.gov/ago/con-

sumercomplaint)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집 에쿼티 떼어 주면 현금 주는 핀테크…  MA 검찰, 소비자 기만 고소 
<전체 기사 읽기>핀테크 홈탭, 홈에쿼티 현금화 상품 제공 ,  추후 최대 집값 20% 회수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주택 소유자 대상 불공정 행위 혐의

살다보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다. 집 소유한 경우 에

쿼티(현재 시가에서 남은 모기지 잔액을 뺀 실제적 소유금액)를

통해 대출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나 홈탭은 빠르게

현금을 제공한다. 돈이 쉽게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대가

를 요구한다는 것이 이면의 함정이다. 

1. 홈탭이 집의 가치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평가한 집값이 50

만달러라고 하면 홈탭은 즉각 이의 10%에 해당한 5만달러를 제

공한다. 

2. 일반적으로 10년 후 이 금액을 원금과 이자를 합쳐 전액 상

환하는데 기간에 따라 상환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집값이 오른

경우 3년 이내에 갚으면 상환 당시 집 가치의 15%, 4년에서 6년

이내에 갚으면 17.8%, 10년에 갚으면 20%를 상환한다. 

3.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집 가치 평가금액의 15%를 갚

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집값이 한해 평균 4.34%로 오른다고 하면 10년 후 집

값은 $764,678가 된다. 5만달러를 현금으로 받은 소유주들은 향후

$764,678의 20%인 $152,936을 홈탭에 갚아야 한다. 10년 후 이 돈

을 갚지 못한 경우 이 집은 압류될 가능성이 많다. 5만달러를 연

리 4.34%의 재무성 채권에 투자했다면 10년 만기 금액은 7만 6천

여 달러에 불과하다. 따라서 5만달러를 빌린 대가는 혹독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집값이 한해 평균 4.34%로 오른다고 가정하고 3년 후에

전액 갚을 경우 집값은 $ 567,965이기에 이의 15%는 85,195이다.

불과 3년만에 3만5천달러 이상을 이자로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홈탭, 어떻게 에쿼티 현금화 상품을 운영하나?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3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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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교통공사(T)가 이

달 말  보스톤 남동쪽 해안 도시들을

연결하는 사우스 코스트 레일(South

Coast Rail)의 열차 운행을 실시한

다. 이에 따라 65년 만에 처음으로 폴

리버(Fall River), 뉴베드퍼드(New

Bedford) 등 여러 지역에 통근열차

인 커뮤터레일 서비스가 제공될 예

정이다. 

T에 따르면, 해당 노선의 운행은

연방 규제 당국의 승인에 따라 오는

3월 24일부터 시작된다. 신규 개통되

는역은 톤턴(Taunton), 프리타운

(Freetown), 뉴베드퍼드, 미들보로

(Middleboro), 폴리버 등 총 6곳이다

. T는 기존 미들보로/레이크빌

(Middleborough/Lakeville) 노선을

타운턴, 뉴베드포드, 폴리버까지 연

장했으며, 열차 운행 개시 이후 해당

노선명을  ‘폴리버/뉴베드퍼드 노

선’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T는 새로운 열차 서비스 개통을

기념해 3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주말 및 4월 21일 패트리어츠 데이

(Patriots Day) 동안 신규 6개 역에

서 승·하차하는 승객들에게 무료

승차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역에서의 환승 주차도

4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되지만, T

는 주차장이 조기 만차될 경우 무료

주차 혜택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후 평일 주차 요금은 하

루 4달러, 주말 및 공휴일에는 2달러

가 부과될 예정이다.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뉴베드포

드에서 보스톤 사우스 스테이션까

지의 주중 운행은 하루 14회이며, 첫

열차는 오전 4시 27분에 출발한다.

폴리버에서 보스톤까지는 15회 운행

되며, 첫 열차는 오전 5시 5분에 출발

한다. 일부 열차는 이스트 톤턴(East

Taunton)에서 환승(transfe)이 필요

하다.

보스톤에서 폴리버 방향으로 가

는 주중 열차는 총 16회 운행되며, 첫

열차는 오전 6시 45분, 마지막 열차는

밤 11시 59분에 출발한다. 뉴베드퍼

드까지 가는 승객은 이스트 톤턴에

서 연결편으로 환승해야 한다.

주말에는 뉴베드포드에서 보스톤

까지 총 7회 운행되며, 첫 열차는 오

전 4시 47분, 마지막 열차는 오후 9시

53분에 출발한다. 폴리버에서 보스

턴까지는 총 6회 운행되며, 첫 열차

는 오전 6시 37분, 마지막 열차는 오

후 9시 53분에 출발한다.

보스톤에서 뉴베드퍼드 방향의

주말 운행은 총 8회이며, 첫 열차는

오전 6시 37분, 마지막 열차는 밤 11

시 59분에 출발한다. 보스턴에서 폴

리버로 향하는 주말 열차는 총 8회

운행되며, 첫 열차는 오전 9시 50분,

마지막 열차는 밤 9시 59분에 출발한

다.

T의 사우스 코스트 레일 개통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항상 정체를 겪던 보스톤 남쪽

고속도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도 있을 전망이다. 베드타운으로

가치 또한 일부 상승할 수도 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애머스트=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아시안

어메리칸위원회(Asian Ameri-

can Commission, AAC) 회의가

스프링필드 소재 유매스 애머스

트 헨리토머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아시

안 소수민 우대정책이 폐지될 가

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미국 사회 내 아시안 커

뮤니티의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리처드 추 커미셔너의

진행 아래 다채로운 의제들이 논

의됐다. 차 로아 아시안 어메리칸

상공인회 회장은 “아시안 스몰

비지니스들도 흑인 상공인회, 라

틴 상공인회처럼 단합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며, 커뮤니티 간

공조를 통한 발전의 필요성을 강

조했다. 또한, 한미 정치력 신장

연대의 김성혁 대표는 최근 스프

링필드 시내에서 발생한 한인 동

포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치안

당국이 아시안 커뮤니티의 안전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문제와

관련된 통계 발표도 이루어졌다.

에스더 김 검찰 연수생은 “2022

년 이후 아시안계 빈곤율이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홈리스 비율이

예년에 비해 40% 이상 상승했다

”고 보고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

을 해결하기 위해 아시안 커뮤니

티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지원 정보를 활발

히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 차세대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주류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

램 마련과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논의를 마친

후, 지역 베트남 식당에서 준비한

점심을 나누며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아시안어메리칸커미션,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 대응 방안 논의뉴베드포드행 등 사우스 코스트 레일  65년 만에

철도 서비스 개통 DEI  폐지 위기 속 단합과 대응책 모색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39586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3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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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인 벡베이 보일스턴 스트리

트에서 칼을 든 남성이 붐비는 레

스토랑에 난입해, 근무를 마치고

식당에 들른 경찰의 총에 맞아 사

망했다. 

이 사건은 3월 1일 토요일 가장

붐비는 시간인 오후 5시 27분, 두

남성이 칼을 든 한 남성을 피해

레스토랑으로 도망쳐 들어 가면

서 발생했다. 칼을 든 남성은 이

들에게 칼을 휘둘렀다. 

마침 근무 후 음식을 픽업하러

식당에 들렀던 경찰이 신분을 밝

히고 칼을 든 남성에게 무기를 내

려 놓을 것을 명령했다. 이 남성

은 이를 거부하며 대치했고 경찰

은 총을 발사했다. 

구급대가 이 남성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병원에서 사망했으

며, 경찰은 사건 후 스트레스 검

사를 받았다. 마이클 콕스 경찰

청장은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

기 위해 총기를 사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서폭카운티 지검은 비디오를

분석하고 주위 목격자들을 조사

하며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검

찰은 더 많은 목격자들이 이를 증

언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케빈 헤이든 지검장은 “사망

자의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위로

드린다”고 밝혔다. 

헤이든은 사망자가 32세의 엘

마크 자라밀로였으며 다른 부상

자는 없다고 밝혔다. 

미셸 우 시장은 사망자 가족에

게 위로를 전했으며 이번 사건으

로 인해 충격을 받은 시민들에게

도 위로를 전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중심가 보일스턴 스트리트서
칼 휘두른 남성 경찰 총맞아 사망 보스톤서 주 경찰관 폭행당해… 10여 명이 체포

저지하며 공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에서 범죄 혐의자 체포

를 시도하던 주 경찰(State Troop-

ers)들이10여 명의 무리에게 폭행당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경찰

을 팔로 목을 감싸고, 주먹과 발길질

로 공격했다고 당국이 밝혔다.

매사추세츠주 경찰 대변인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들은 경찰이 체포

를 진행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

했으며, 위험한 헤드록과 기타 폭력

을 사용해 부상을 입혔다”고 말했

다. 이어 “불법 총기 폭력으로부터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임

무를 수행하는 경찰에 대한 폭력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

조했다.

합류한 보스톤 경찰이 현장에서

사태를 진압하며 미성년자 1명과 성

인 1명을 체포했다. 주 경찰도 다른

미성년자 1명을 체포했으나, 체포된

성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

찰에 따르면, 이들 중 한 명은 총기

소지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다른

한 명은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27일 오후 3시경 보스

톤의 락스베리(Roxbury) 지역에서

시작됐다. 당시 함께 순찰 중이던 주

경찰은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

되는 두 명의 미성년 남성을 발견하

고 접근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17세 소년 한

명을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

으나, 다른 미성년자는 도주하며 무

기를 버렸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를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잠시 후 보스톤 경찰은 “총격 발

생”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신고된 용의자의 인상착의

는 앞서 도주한 미성년자와 일치했

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경

찰은 세 명의 남성이 한 식당으로 들

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식당

을 나와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해 경

찰의 눈을 피하려 했다고 당국은 전

했다.

경찰이 이들을 차량에서 끌어내

려 검문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은 격

렬하게 저항하며 주 경찰을 폭행했

다.

주 경찰 발표에 따르면 “경찰이

용의자들을 체포하려 하자 10여 명

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와 경찰을 땅

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차며 추

가 체포를 막으려 했다”고 설명했

다.

현재 사건은 계속 조사 중이며, 당

국은 추가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법

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보일스턴 스트리트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39584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3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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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광고모집문의

617.254.4654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돈 쓰는 게 무서워졌어요. 앞으

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요."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사는

테라 빈센트(46) 씨는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

쟁'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1년 반 전 은퇴한 그는 최근 낡

은 주방을 리모델링하고 새 차량

을 구입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그는 달걀과 육류 등 식료품 가격

이 오르는 것도 걱정된다고 말했

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추진

중인 고관세 정책으로 미국 소비

자들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캐

나다·멕시코 상품에 25% 관세

를 부과하고, 중국 상품에는 지

난 달 10%에 이어 10%의 추가 관

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내달 2일부터는 상호관세를 부

과하고, 자동차·반도체·의약

품 등 품목에 25%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고도 예고했다.

문제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

세가 결국 물가에 반영돼 소비자

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 싱크탱크 옥스퍼드 이코

노믹스의 라이언 스위트는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

터뷰에서 "소비자들은 이미 불안

해하고 있고, 그들은 실제 제품

에 붙은 가격표를 보고 충격을 받

을 것"이라며 "백악관의 조치는

빠르고 거세게 이뤄지고 있고, 소

비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혼

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짚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업체 유거브가 지난

1~4일 미국 성인 1천638명을 대

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

답자의 54%는 수입품에 대한 관

세로 인해 미국의 기업과 국민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견해를 밝

혔다.

반면 수출국이나 수출국 등이

부담을 느낄 것이란 응답은 24%

에 그쳤다.

또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

상이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

고 본다'는 응답은 68%에 달한

반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답변은 8%에 그쳤

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

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산업을 강

화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옹호 목

소리도 있다.

자신을 공화당 지지자라고 밝

힌 테네시주 컬럼비아 주민 테린

스토볼(36)은 WSJ과의 인터뷰

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광기'에

는 전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

그는 미국을 더 자립적, 독립적

인 나라로 다시 세우고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

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고 해서 소비 습관을 바꾸지는 않

았다고 덧붙였다.

hrseo@yna.co.kr

"돈 쓰는 게 무서워"…본격화한 '관세전쟁'
에 움츠린 소비자들

금리 내리면서 주간 모기지 신청 20% 급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국 모기지 금리가 소폭 하락

하면서 대출 신청이 급증, 그동안 부

진했던 주택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

어넣고 있다. 

CNBC가 모기지은행협회(MBA)

을 인용 보도한 것에 따르면, 지난주

총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20.4% 증가했다. 이는 최근 3주간 감

소세를 보인 이후 처음으로 반등한

것이며, 주간 기준으로도 이례적으

로 큰 폭의 증가다.

금리 인하가 대출 수요 증가의 핵

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출 한도 80

만 6,500달러 이하 30년 고정금리 모

기지의 평균 금리는 6.88%에서

6.73%로 하락했다. 이는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모기지 금

리가 하락 추세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MBA의 경제학자인 조엘 칸(Joel

Kan)은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 악

화와 최근 미국이 부과한 새로운 수

입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금리 하

락을 초래했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2024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금리

하락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금리 인하에 따라 재융자(refi-

nance)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

다. 리파이낸스 신청 건수는 전주 대

비 37%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

간과 비교하면 무려 83% 급증했다.

현재 대다수의 집 소유주들은 기존

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기 때

문에 여전히 재융자 시장에서 신중

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2

년 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번 금

리 하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신규 모기지 신

청도 증가했다. 지난주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신청 건수는 9% 증가했으

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 높은 수준이다. 조엘 칸은 "봄철

주택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

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구매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전년 동

기대비 높은 신청 건수는 향후 시장

전망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

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

하고, 전반적인 구매 수요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높은 주

택 가격과 한정된 매물,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의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

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서, 건축

자재 비용 상승으로 신축 주택 가격

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주 들어 모기지 금리는

소폭 추가 하락했다. 모기지 뉴스 데

일리(Mortgage News Daily)에 따

르면, 미국 정부의 새로운 관세 조치

가 발효된 지난 화요일 채권 및 주식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했다. 채권 수

익률이 하락하면서 모기지 금리도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반등

하면서 일부 대출 기관들은 다시 금

리를 소폭 인상했다.

모기지 뉴스 데일리의 최고운영

책 임 자 (COO) 매 튜  그 레 이 엄

(Matthew Graham)은 "주식과 채권

이 다시 반등한 만큼 대출 기관들은

금리를 다시 상향 조정했다"며 "단

기적인 하락 효과가 유지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금리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 수준6.73%로 하락
리파이낸스 신청 37% 급증…주택 구매자들도 적극 참여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39583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3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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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

파원 = 미국 연방 하원은 6일(현

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당시 항

의하다 퇴장당한 민주당 소속 앨

그린 의원(텍사스)에 대해 '견책

'(censure) 징계를 내렸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그린

의원에 대한 견책 결의안을 찬성

224명, 반대 198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해당 결의안은 공화당 소속 댄

뉴하우스 의원(워싱턴)이 전날

발의한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결의안 통과

를 주도한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

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로이터

는 "민주당 의원 중 10명이 결의

안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명, 민

주당 214명, 공석 3명 등으로 구

성돼 있다.

그린 의원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는 동

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들

고서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제지에

도 항의를 이어가다 결국 퇴장당

했다.

견책은 의원에 대한 엄중한 수

준의 징계이지만, 공개적인 질책

과 비난 이상의 실질적인 처벌을

수반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CNN 방송은 "한때

하원에서 드물게 나오던 '견책'

징계가 최근 몇 년간 자주 사용되

고 있다"고 설명했다.

min22@yna.co.kr

하원, '트럼프 의회 연설 항의'
민주당 의원 '견책' 공식 징계

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기금 동결 조치
무기한 차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

프 전 대통령의 연방 기금 동결 조치

를 무기한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행정부가 의회가 승인한 예산

을 임의로 동결할 수 없도록 확인한

법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로드아일랜드 연방 지방법원의

존 맥코넬 주니어 판사는 6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에 지

급해야 할 연방 기금을 동결하거나

지급을 지연시키는 조치를 금지하

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판결문에서

"행정부의 연방 기금 동결 조치는 정

부 각 부문의 헌법적 역할을 근본적

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의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고 강조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5일 워싱턴

DC 연방 법원이 유사한 명령을 내

린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맥코넬 판사

는 앞서 내렸던 임시 금지 명령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영

구적 효력을 가진 금지 명령(in-

junction)으로 전환했다.  

이번 소송은 안드레아 캠벨 매사

추세츠 법무장관을 비롯, 22개 민주

당 소속 법무장관과 워싱턴 DC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연방 기관에

내린 지침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

고 있으며, 주정부가 승인된 기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OMB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해당

지침을 즉각 철회했으나 각 주정부

는 의회가 배정한 예산을 부적절하

게 지불하지 않은채 보류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최초의 OMB 지침은

주정부, 비영리기관, 그리고 의회 등

이 어떤 프로그램이 중단됐는지 확

인하는 혼동을 초래했다. 

맥코넬 판사는 최초 임시 금지명

령에서 각 주정부에 보조하는 자금

을 동결하거나, 취소, 중지하지 않도

록 했다. 각 주정부들은 행정부가 여

전히 자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서 당초의 금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

는 추가적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

청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프로그램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는

지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

금 집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맥

코넬 판사는 판결문에서 "백악관 예

산관리국이 내린 명령이 공중보건,

교육, 기타 공공서비스에 심각한 혼

란을 초래했다"며 "이러한 기존의 방

식처럼 재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

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

지난달 25일 워싱턴 DC 연방 법원

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 대

한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지원 철회

결정을 뒤집고, 약 20억 달러의 해외

원조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

다. 또 5일 보스톤 연방 법원은 국립

보건원(NIH)의 연구비 지원을 제

한하려는 시도를 막았다. 트럼프 행

정부는 국제 개발처 자금지원 결정

을 철회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

으나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보장 및 메

디케어 같은 필수 복지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해외 원조, 다양성 지원 프로그램 등

의 예산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

으나 법원의 반대로 상당 부분 무산

될 가능성이 커졌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공화당 주도로 결의안 가결…민주당 10명도 찬성표

지팡이 들고 트럼프에 항의하는민주당 소속 그린 하원의원

연방 법원, 행정부의 의회 권한 침해, 민주주의 근본적 훼손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39582
https://bostonkorea.com/news.php?mode=view&num=3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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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다. 2년

연속 23% 그리고 24% 상승이다. 본인만 뒤

처지는 것 같아 주식시장에 열심히 귀를 기

울인다. 어느 종목에 어느 시점에 투자하는

가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시점에 의한

투자 결정은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지기 쉽

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본인의 재정 상황에

의해서 투자해야 한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주식시장 오르고 내림에 상관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이 없다. 주식을 사고

판다고 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

하면 안 된다. 투자가 아니라 도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하는 투자의 기본이 무엇

인지 함께 알아본다.

투자하는 목적 진술서 작성이 필요하다.

투자 목적에 따라서 포트폴리오(Portfolio)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자금 마련, 집을

마련하기 위한 다운 페이(Down Payment),

노후대책, 등 얼마만 한 시간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투자 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다. 단기

간에 필요한 자금은 방어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몇십 년 후의 은퇴 자금은 투자 위험

을 더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기업 종목을 선택하거나 펀드

매니저가 운용되는 뮤추얼 펀드를 선택하면

주식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

나 투자자에겐 겸손이 필수이다. 유망한 기

업을 선택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전문가에게

도 어려운 일이다. 투자 비용이 매우 저렴한

인덱스 펀드나 ETF를 통해서 '평균' 수익률

을 기대하면 투자한 자금이 불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금융 방송 등이 24시간 끊임없다. 그러나

CNBC와 Fox Business의 투자에 관한 소식

은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가치는

없다. 단기 투자를 조장하여 투자 실패로 이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미디어를 끄고

스마트폰에서 금융 앱을 삭제하는 것도 투

자하는 데 유익하다. 

투자하는데 은근과 끈기가 부족하면 심각

한 결과를 초래한다. 금융 시장에서의 인내

는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이다. 21세기의 첫

10년은 누적 1%의 손실로 미국 주식 투자자

들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대

10년은 연간 수익률이 13.4%, 그리고 지난 5

년 연간 수익률이 무려 12.54%이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도 하지만, 그다음 10

년 후는 놀라운 수익을 창출한다. 주식시장

역사가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

리에게 큰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

옆집에 고급 자동차와 잦은 해외여행 소

식과 어떤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심란하고 조급해진다. 그러

나 다른 사람들의 투자 성과와 본인의 투자

성과를 비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투자

성공은 상대적인 성과가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친지들의 투자 성공

무용담(?)에 숨어있는 진실은 아무도 모른

다.

주식시장이 두려워서 너무 소극적으로 투

자한다. 이것은 물가 상승만큼 수익을 받지

도 못한다. 물가는 구매력을 연간 약 2~3%

감소시킨다. 현금 투자는 물가 때문에 매년

손실이 보장되는 것이다. 주식의 역사적 수

익률을 이해하고 주식에 대한 두려움을 극

복해야 한다. 주식 통계에 따르면 S&P 500

은 어느 날 하루 하락할 확률은 46%이고 어

느 한 해에는 손실을 볼 확률은 27%이지만,

10년 동안 손실을 볼 확률은 5%, 20년 동안

0%로 떨어진다.

금융상품에서 말하는 ‘투자 보장’ 유혹

적인 말이지만, 낚싯밥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변액 연금(어뉴이티), 주가지

수 연금, 현금 가치 종신보험, 등은 투자와

보험을 혼합한 것이다. 이런 금융상품은 매

우 복잡해서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

다. 상품을 만든 금융회사와 상품을 판매한

영업인은 수수료 등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투자한 사람은 그만큼 손실로 이어진다. 투

자와 보험은 분리해야 한다.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은 투자 목적

이 아니다. 동부에서 서부 여행할 때 어떻게

가는지 계획이 없다면 영원히 목적지에 도

달하지 못할 수 있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우

리 모두 안락한 은퇴 생활로 이어지기를 희

망해 본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13)

주식 투자 실패 원인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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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처녀. 한국 가곡 제목이다. 이

은상선생이 작사가이다. 노래는

가곡이라 했다만, 시조로 읽어야

마땅하다. 나한테는 그렇다는 말

인데, 중학교적에 목청껏 따라 부

르던 노래이기도 하다. 동요처럼

불렀던 가곡인 게다. 

노래가사는 아련하다. 조용히

읖조릴 적에 정녕 봄처녀가 다가

오는 듯 싶다. 

봄처녀 제오시네 새풀옷을 입

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쓰고 진주이슬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뉘를 찾아

오시는고.

님찾아 가는길에 내집앞을 지

나시나

이상도 하오시다 행여 내게 오

심인가

미안코 어리석은양 나가 물어

볼꺼나

(봄처녀, 이은상 작, 홍난판 곡)

봄처녀는 회화작품의 제목이기

도 하다. 이쾌대화가의 작품이다.

작가는 한국전쟁 당시 월북했기

에 작품이 공개되지는 못했던 모

양이다. 나역시 사진이나마 작품

을 들여다 볼적엔 감탄사가 흘러

나왔다. 작품은 제목처럼 부드러

운데, 움직임을 느낄수 있었기 때

문이기도 하다. 

작품은 화가의 부인이 모델이

었다고 들었다. 마치 봄처녀가 산

등성이 샛길을 타고 걷는 모습이

다. 봄바람이 부는지, 치마자락이

얼핏 바람을 맞고 있다. 바람에 날

리는 댕기머리 잡은 두손도 그럴

듯 하다. 뒷배경 한국시골 강산이

출렁이는 바. 진분홍 저고리와 사

뭇 잘 어우러 진다. 

찬찬히 작품을 드려다 봤다. 봄

처녀의 살풋한 분홍빛 어린 뺨이

일품이다. 수줍은 듯 아래로 향한

시선과 곱게 다문 입술은 어렴풋

한 미소를 머금은 듯하다. 그러나

고개턱 바람에 맞서 의연하고 당

당해 보이기까지 한다. 참, 봄처녀

의 손은 무척 큰듯 싶다. 흉하지

않아 오히려 고맙다. 

혹자는 봄처녀의 모습이 모나

리자를 떠오르게 한다고 했다. 그

러나 모나리자는 정물화를 보는

듯 가만히 앉아있는데, 봄처녀는

고개를 걸어 넘으며 님을 생각하

는 건 아닐까. 문외한인 내눈엔 그

렇게 보인다. 

님은 아지랑이 타고 오시려나.

아니면 살랑 봄바람에 실려 오시

려나. 님은 산등성이 고개를 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

고 (시편 104:4)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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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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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커피숍에서 만난 사람들…

한담객설閑談客說: 봄처녀

정해진 시간 없이 가끔 커피숍에 들를 때

가 있다. 일로 만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

기도 하고, 혼자서 일하기 위해 갈 때도 있

다. 시간과는 상관없이 젊은이들의 모습보

다는 연세드신 어른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

루시어 테이블에 커피 한 잔씩 놓고 농익은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실 때가 많

다. 직업병일까? 글쟁이라서 그럴 것이다.

옆 사람들의 이야기가 솔솔 흘러 들어온다

. 이 연세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

누며 살고 계실까. 그런 궁금증이 일어 몰

래몰래 훔쳐듣기에 이른다. 마음이 따뜻해

진다. 그 어른들의 이야기 속에 모락모락

김이 일기 시작한다.

저 쪽 테이블을 둘러보니 두 여자 분과 한

남자 분이 앉아 있다. 이야기 속에 환한 웃

음이 오가는 것을 보니 편안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분명하다. 또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두 여자 분이 서로의 이야기에 쉴틈없

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로 풀어낸다. 오늘

은 오후에 방송녹화를 마치고 저녁 약속이

있어 집에 들렀다가 다시 나오기가 좀 그래

서 커피숍에 혼자 와서 단팥빵 두 개와 블

랙커피 한 잔을 시켜 앉아 있다. 이야기는

바로 옆이라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오

니 듣고 있다. 둘이서 당사자가 빠진 다른

중년의 언니와 그의 남자의 이야기를 걱정

반 흉 반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아주 오래

전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누군가 모임

의 자리에서 빠진 상황에서 서로 눈치보며

흉 아닌 흉을 보면서 슬쩍슬쩍 즐기던 마음

말이다. 이제는 그런 자리에 앉을 일이 거

의 없지만, 혹여 앉게 되더라도 슬쩍 피해

나오거나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언

지를 주지 않았을까 싶다. 은혜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하나

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말씀

과 주신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 사는 ‘새 삶

’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얘길 해줘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오늘을

기쁨으로 맞고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내 것 만이 옳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

다. 삶 속에서 만나는 관계는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챙겨줄 수 있는 마음(기도)이 필

요하다. 나와 그는 아주 남남이지 않은 까

닭이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

는 삶이길 기도한다. 어떤 관계에 놓여 있

더라도 말이다. 너무 가깝지 않은 거리가

중요하다.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어떤 관계에 놓였든 간에 서로에게 ‘숨 구

멍’이 필요한 것이다. 미리 묻지 말라는

것이다. 때가 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털어놓을 때가 오기 마련이다. 그저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다리는 것이 답이다. 궁

금증이 일거든 기억, 니은, 디긋, 리을 세종

이 만든 훈민정음을 끝까지 읊어볼 일이다

.

세상이 차갑다, 세상이 시끄럽다,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혼돈이다. 세상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블랙홀’에 빠져 버릴 것 같다.

모두가 아우성이다. 작은 커피숍에 앉아 나

누는 이야기들도 기쁨보다는 슬픔의 이야

기들이 서로 편을 가르고 있다. 서로의 의

견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이면 좋겠다. 다

른 사람의 자랑도 가끔은 들어줄 수 있는 넉

넉한 가슴이면 좋겠다. 남이 잘하는 것은

억지로 배우려 애쓰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최고의 장인이 되는 것이

다. 다른 사람의 것을 칭찬해줄 수 있는 자

존감 높은 여유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내 조국 ‘대한민국’의 지금의 실정을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도 아프고 가슴이 답

답하다. 서로 속고 속이는 정치판 속을 들

여다보며 누구를 믿고 믿어야만 할 것인가

. 기성세대들의 가부장적 정치 속에서 젊은

청년들은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나아가며

존경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위태위태로움의 ‘풍전등화’의 격이다.

타국 멀리 떠나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께 울부짖으며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

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사 기도하는 것 외

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어디 내 조국 ‘대한민국’뿐이랴.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미국’은 또 어

떠한가. 자국민들에게는 여러가지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

아가서 생각해보면 ‘고아와 과부’를 내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끼시는 그 마음을 만

나면 가슴이 아프다. 이것또한 울부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으로 어둡고 캄캄한 터널같

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최선의 날이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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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망

률 1 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폐

암의 원인은 흡연이 가장 크지만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의 폐암 사례도 늘고 있

다. 대한폐암학회가 최근 발간한 비흡연인 폐

암 정보를 보면 비흡연인 폐암은 평생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거나 100개 미만의 담배를 피운

사람에 해당하는데 폐암 환자 중 비흡연인 비

율은 약 30~40%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폐암

환자수는 2019 년 10 만 371 명에서 2023 년 12 만

7950명으로 약 27% 증가했다. 남성 환자수는

2019년 6만3110명에서 7만7093명으로 약 22% 증

가했는데, 여성 환자의 수는 동기간 3만7261명

에서 5만857명으로 약 36% 늘어 여성 환자의 비

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여성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여성흡연자 증가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미세먼지, 조리흄 등 주변

환경의 영향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폐는 공기 중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호흡을 담당하는 필수 기관으로 폐에

악성종양이 생기면 호흡을 방해하고, 암 진행

에 따라 반대쪽 폐뿐만 아니라 혈액을 통해 간,

뼈, 신장, 뇌, 부신, 척수 등 전신으로 전이될 수

있다. 

폐암은 10대 암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 암정보센터의 자료

에 따르면 2023년 암으로 사망한 환자수는 8만

5271명(남성 5만2182명, 여성 3만3089명)인데,

이 중 폐암 사망자의 경우 남성은 1만3698 명으

로 전체 암사망자의 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4948 명(15%)을 기록하고 있다. 

폐암은 흡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 가

까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흡연을

하지 않는 폐암 환자도 늘고 있는데, 간접흡연

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담배를 직접 피우는

경우 필터를 통해 나쁜 성분을 걸러내고 흡입

하지만 비흡연자는 여과 과정 없이 속으로 빨

아들이게 돼 발암물질 등에 노출되기 쉬운 것

이다. 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인 조리

흄, 라돈,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 스트레스, 가

족력 등도 폐암의 원인으로 꼽힌다. 

폐에는 신경이 없어 암이 생겨도 별다른 증

상이 나타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는 이미 폐암이 어느 정

도 진행된 상태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 가

장 흔한 증상으로는 체중감소와 기침, 호흡곤

란, 흉통, 객혈 등이지만 비흡연자의 경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폐암은 생존율이 낮은 위험한 암으로 꼽히고

있지만 조기에 발견해 수술하면 완치가 가능하

다. 폐암 진단 후 5년 상대 생존율은 30%로 4기

이상 말기는 8.9%여서 차이가 크다. 실제 조기

에 진단되는 환자는 전체의 5~15% 정도로 알려

져 있다. 자각증상으로 발견이 어렵다면 최선

의 방법은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다. 

현재 국가에서는 만 55 세 이상에서 30 년 이

상 매일 담배 한 갑 이상을 피운 고위험군에게

매년 저선량흉부 CT 를 권고하고 있다. 고위험

군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폐

쇄성폐질환 또는 폐섬유동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정기적으로 폐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흡연자라면 금연을 해야 한다. 금

연을 할 경우 약 5년째부터 폐암 발생위험이 감

소하기 시작해 10 년이 지나면 폐암으로 사망

할 확률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15년 정도 금연

하면 비흡연자의 1.5~2배로 줄일 수 있다. 

폐암 고위험군이 매년 검진을 한 경우 폐암

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

는 만큼 평소 폐가 좋지 않다면 검사를 받는 것

이 필요하다.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과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으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나 조리흄이 많은 음식 조리 시에는 마스크

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 

“폐암 환자의 30~40%는 비흡연자…미세먼지,
조리매연 주의해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
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
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폐암 환자의 30~40%는
비흡연자…미세먼지,
조리매연 주의해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사망률 1위로 무

서운 폐암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

병원 호흡기내과 민 주원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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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etterly.io/bostonkore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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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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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3 20
► 5–10
► 5

►  mfa.org

MFA 
►►

►  ►  ►  ►  ►  ►  ►  ► 

► 3 20

Nowruz: Caitlin Cunningham Photography MFA Late Nites: Tim Correira Photography

Vincent van Gogh, The Postman Joseph Roulin, 1889. Oil on canvas.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Gift of Mr. and Mrs. William A. M. Burden, Mr. 
and Mrs. Paul Rosenberg, Nelson A. Rockefeller, Mr. and Mrs. Armand P. Bartos, The Sidney and Harriet Janis Collection, Mr. and Mrs. Wener E. Josten, 
and Loula D. Lasker Bequest (all by exchange), 1989. Photo Credit: Digital Image © The Museum of Modern Art/Licensed by SCALA / Art Resource, NY.



22 The Boston Korea2025년 3월 7일 금요일  광고


